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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1부에서 3-7세기까지 로마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요약하고, 2부에서 주요 

사료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. 1부는 사산조의 기원, 샤푸르 2세 치하의 갈등, 로마의 동

부 변경 지역, 사산조의 팽창정책, 사산조의 힘과 쇠퇴 등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고 

있다. 2부는 정치적 목표, 전쟁, 군사적 대치, 외교적 해결, 강대국 사이의 아라비아, 

지속적인 갈등, 크리스트교와 조로아스터교, 황제와 왕 중의 왕, 서부와 동부의 정보 

교환 등 주제별로 관련 사료들을 소개하고 있다. 관련 주제에 대해 디오, 헤로디아누

스, 암미아누스, 프로코피우스, 리두스, 아가티아스, 유세비우스, 락탄티우스, 플리니

우스 등의 로마 사료와 교회 사료, 알-타바라, 이븐 미스카와이흐 등의 아라비아 사료, 

아르메니아 사료 등을 발췌하였다. 

저자의 목표는 “서구의 사료의 선입견을 비판하고, 페르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

것이다.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친로마적인 시각은 도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”동부 

지역을 대변하는 사료들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연구하

여 왔다. 363~591년 사산조가 로마인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필요 

때문이다. 그러면서도 페르시아인들은 로마 황제들이 제공하는 공납인 것처럼 보이

려고 노력하였다.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, 황제들이 지불하는 돈은 너무 작아서 왕 중

의 왕의 경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. 또 로마가 제공하는 금화는 은화 체제인 

사산조에서 사용할 수도 없었다. 결론은 로마가 지불하는 돈은 ‘보조금’이 아니라 실

제로 ‘공납’이었고, 서구의 사료는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.




